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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품 내용

제 목 나의 밤

내 용

누군가는 나를 위해 저녁밥을 넘겼고

누군가는 나 때문에 잠들지 못했다

그러니 나를 가져갈 땐

내 이름도 함께 가져가야 한다

나는 혼자 태어난 적이 없으니까

내 속엔 그의 지문이 있고

내 속엔 그가 삼킨 밤이 있고

내 속엔 그가 견뎌낸 새벽이 있다

나를 베끼는 손은

문장만 훔치는 게 아니라

그 사람이 참아낸 시간을

함께 훔치는 것이다

나는 누군가가 제 목숨의 한 조각을 떼어

세상에 내어놓은 가장 여린 부분이었으니까


